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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경기문화재단 경기예술지원 <시각예술-창작 지원> 분야 심의는 행정심의, 서류심의, 
인터뷰 심의를 걸쳐 진행되었으며, 지원자 총 248명 중 최종 18명의 작가를 선정했습니다. 
제출한 포트폴리오 및 작업 계획서를 중심으로, 올해 신작 창작활동에 대한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며 심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참석하신 네 분 심의위원의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우수하고 활발한 활동을 보이는 많은 작가가 지원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업의 높은 관심
을 볼 수 있었다. 시사적인 관심사와 이미 여러 차례 주목받은 주제들이 거론되고 있다는 점
에서 개인의 다양성에서는 다소 아쉬운 면이 있었지만 진지한 태도만큼 시각적 시도와 매체
의 범주가 다양한 점도 높게 평가할 수 있다. 시류에 동참하기보다는 자신만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작가들이 더 많이 나오기를 바란다.

○ 다양한 주제 의식과 연령대로 구성된 작가들의 지원서를 검토하였고 작가마다 쟁점이 두드
러지는 목소리를 청취할 수 있었다. 심의 과정에서 개인의 삶에서 건진 단서들을 심화시켜 작업
으로 발전시키는 작가들을 다수 목도했다. 특수성을 구체적으로 시각화시킬 작가들의 역량을 믿
는다. 상향 평준화된 작가 중에서도 최종의 결과에서 아쉬운 작가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작
업 주제를 다면적인 시각에서 점검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으며 지난 작업에서 한 단계 나아간 
계획서를 바라는 마음 또한 크다. 최종 선발에 이름 올리지 못했더라도 그간의 노력과 열정에 
대해서 보고 읽고 느낀 자리였다.

○ 올해 우수한 역량의 경쟁력 있는 작가들의 지원으로 심의하기가 쉽지 않았음을 밝히면서, 
평면이나 조형성의 문제를 다루는 작가들보다는 생동하는 물질간의 관계나 균열에 의해 소환
되는 사회적 불합리성이나 불평등함을 말하고자 하는 작업이 많았다. 작업에 대한 변별력보
다는 기존 작업과는 조금은 진화된, 또는 다른 시선에서의 작가적 고민을 보여주는 신작 계
획에 높은 점수를 주었다.      

○ 생태나 디지털 환경 등 시의성 강한 소재를 다루는 작가들이 다수 지원했지만, 조형에 대
한 집요한 관심을 끈기 있게 밀고 나가는 작가들도 눈에 띄어 다양한 스펙트럼의 작가들을 
선정하게 되었다. 작가적 역량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나 이번 지원 심사 단계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거나 기존 작업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이 예상되지 않는 작업
은 후순위로 밀려났다. 선정작들은 주제의 다양성은 충분했으나 평면 작업의 수가 상대적으
로 적어서 약간 아쉬웠다. 


